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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적자 10년래 최대

미 ‘지방채’에 돈이 몰린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앞세워 중국 등에 관

세 폭탄을 퍼부으며 무역수지 개선에 나섰지만 결

과는 기대와 다른 모습이다.

6일‘서울경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달보다 

18.8% 늘어난 59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전망치인 579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전체로는 6,2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

다. 이는 7,087억 달러의 무역적자 규모를 나타냈던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4,19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

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으로 수요가 급

락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던 미 지방채에 올 들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2006년 이후 가장 

강력한 출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아시아경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

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 들어 첫 8

주간 지방채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최소 13년래 최

대치인 150억 달러 규모로 파악된다. 종종 연방세

가 면제돼 면세 투자 수입처를 찾는 이들에게 인기

를 끌었던 지방채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재개

편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

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WSJ는 지방채가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등 세율이 높은 주

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

통령 취임 이전인 2016년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가 

5,020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 재

임 2년간 적자 규모가 20%(1,100억 달러) 이상 늘

어난 것이다. 이런 적자 급증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

행한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달러 강

세의 결과로 분석된다.

무역적자 축소 공약이 사실상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위협 카드로 내세워 

무역상대국에 적자 감축을 한층 강도 높게 압박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 기자회견에서“관세 조치

를 통해 무역적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통상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

황이 180도로 달라 지난 2년간 재임 동안 재화 무

역적자가 1,400억 달러 증가했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에 따르면 주·지방

세 공제는 연간 1만 달러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일

부 투자자들이 지방채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BMO 글로벌에셋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

저인 롭 위멜은“비과세되는 지방채가 가장 쉽고 몇 

안 되는 세금 피난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사람들

이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증시 하락 우려, 

몇 년간 유지된 낮은 금리 환경 등도 배경으로 꼽혔

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방채

의 수익률은 지난해 3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와 투

자등급 회사채를 앞질렀다. 

 

다만 이 같은 지방채 랠리는 조만간 멈춰 설 수 있

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성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 미국내 기업평판
‘톱10’ 재진입

삼성이 미국 내 기업평판 순위에서‘톱10’에 다시 진

입했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삼성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의 영

향으로 한때 50위권 탈락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최근 

실적 호조와 사회공헌 노력 등에 힘입어 평판 회복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7일‘연합뉴스’가 미국 여론조사기관‘해리스폴’

이 발표한‘2019년 기업평판 우수 100대 기업’순위

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삼성은 평점 80.0점으로 

7위에 올랐으며, 등급으로는 가장 높은‘탁월(Excel-

lent)’로 분류됐다. 지난해 조사 때(77.56점·35위)보

다 무려 28계단이나 오르면서 상승 폭으로는 일본 소

니(31위→10위)와 미국 21세기폭스(74위→53위) 등을 

모두 제치고 1위에 랭크됐다.

삼성은 2012년 13위, 2013년 11위, 2014년 7위로 상

승곡선을 그리다가 2015년에는 구글, 애플 등을 제치

고 3위까지 올랐으며, 2016년에도 7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외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다. 그러

나 갤럭시노트7 사태 등으로 2017년에 49위로 수직 

하락한 뒤 지난해 35위로 다소 회복했었다.

특히 삼성은 올해 주요 평가 항목 가운데 ●성장성 

3위 ●제품·서비스 4위 ●경영 흐름 6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성장 유망 기업’순위에서는 4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순위에서는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인‘웨그먼

스’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던 아

마존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패션브랜드인 파타고니

아와 L.L. 빈, 월트디즈니, 퍼블릭스, 삼성, P&G, 마이

크로소프트(MS), 소니 등이‘톱10’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 외에 LG가 작년보다 10

계단 오른 15위(79.0점)에 랭크되면서‘최우수(Very 

Good)’등급을 받았고, 현대는 5계단 하락한 61위

(72.3점)로‘우수(Good)’등급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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